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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 

세상과 맺는 관계와 그것의 변이, 치환 상황을 제시코자 한다. 더불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미치는 힘, 가능성, 혹은 폐해에 대해서도 다시금 사고하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내가 이번 전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스캐너'라는 매체이다. 스캐너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고유의 질량과 냄새와 촉감을 가진 물질을 

분절된 숫자데이터로 전환시키는 기계이다. 연속된 아날로그 물질은 스캐너를 거치면서 최초로 

디지털화 된다. 스캐너는 소위 '아날로지탈'의 중심부에 있는 매체이며, 이미지의 디지털 

프로세스가 비로소 시작하는 기본적인 기점이다.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적 기능을 함으로서 

중요성을 띤다. 이로부터 아날로그 상의 오브제는 디지털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하나의 창이다.  

하지만 스캐너는 그것의 매체적 특성에 의해 기존의 이미지를 그 본성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시점, 평면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간을 점유하는 물질의 단지 한 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물질은 때로는 스캔을 위해 눌려진, 변형된 평면적 모습을 띤다. 또한 스캐너는 종종 

기존의 물체를 분절, 해체, 변형한다. 사진과 달리 그것은 전면적으로 한 번에 그 이미지의 상을 

모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스캔함으로 해서 시간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분명 스캔된 

이미지는 기존의 속성을 떠나 새로운 생명과 위상을 얻는다. 디지털이미지는 모니터 상에서 

유혹적일 만큼 매우 선명한 사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실체를 잃어버린 물체의 

'표면'이며 그 표면 또한 숫자 데이터에 의해 조작된 미세한 색점들의 집합이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거나, 혹은 새로운 변형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당히 파괴적이거나 

새로운 영역을 향한 가능성.  

디지털 매체는 분명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각적 효과들을 가능하게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다. 하지만 그 매체의 본질은 '디지털'이란 언어 뒤를 따라다니는 화려함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이미지의 결과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번쯤 그 원리와 행위, 근원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작업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나는 범람하는 

디지털 이미지의 근원을 파헤친다. 

 


